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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께서는 우리를 새기시고 빚으셨습니다.  

종신서원을 위한 성소 여정의 묵상  

 

2020 년 12 월 11 일, 아스피랑기 부터 동기였던 엘프리다 수녀와 저 마리아 파울리나 수녀에게  

초대장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 자바 살라티가 시의 롱칼리 영성 센터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2021년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열리는 종예반 과정에 참여하라는 초대였습니다. 우리는 이를 

하느님의 특별한 선물로 받아들였습니다.   

정확히 1 월 10 일, 우리 둘은 롱칼리로 갔습니다. 우리는 관구 영성팀의 한 명인 마리아 비르고 

수녀님을 포함한 양성 지도자들이 동반하는 공동체 안에서 생활한 13 개 수도회 소속의 26 명의 

참가자들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센터에서 유행병 시대의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었기에 마스크를 

쓰고 자주 손을 세척하며 요청된 거리를 지켰습니다. 

우리는 SND 정신을 나누게 되어 기뻤습니다. 수 년간을 함께 해왔고 우리의 노고 안에서 수많은 

기쁨과 슬픔을 겪어 왔기에 이 여정에서 하느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노틀담 수녀들로서 일치의 정신 

안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는 계속 나아가며 수녀회를 통해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 서로에게 힘을 

주고 지지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시간은 일기 작성을 통해 여정을 돌아보고 숙고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양성기 중에는 일기를 

쓰는 일이 일상적 실천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체험 안에 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알아보는데 보다 

동기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공동체 생활, 성과 치유, 축성생활의 역사와 서원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배움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우리의 외형이나 능력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그 유일한 이유라는 사실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열어 

주었습니다.  

또 다른 멋진 체험은 8일 피정이었습니다. 하느님과의 휴가와도 같아서 이 축복받은 시간동안 그분 

안에 즐겁게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 길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큽니다. 그 사랑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위안과 

눈물과 기쁨을 체험하는 동안 그분께서는 우리 삶을 가장 잘 아시듯이 우리를 새기고 빚어내셨습니다. 

응답이 무엇이건,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솔리 데오, 오직 하느님만을! 


